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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in Korea.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53 nurses, working in three general hospitals in Seoul,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5, 2012 to February 2, 2013.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SPSS ver. 20.0) and SPSS/WIN 19.0 (SPSS INC, 
Chicago, IL, USA), and AMOS ver. 20.0.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positively 
influenced by emo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s positively influenced by emotional in-
tellig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positively influenced by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organiza-
tional performance is positively influenced by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
strate and help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concepts and the direction of nursing 
organizations. We recommend that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clinical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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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조직의 생산성이나 수익성, 

인적자원의 욕구충족과 동시에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조직의 

능력, 또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능력 등으로 정

의되는 조직성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1]. 이는 의료조직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의료조직들은 

획기적인 병원경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결점제로에 

가까운 질보장등의 조직성과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더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조직성과에 

향변수가 되는 감성지능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2].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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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나, 충동억제와 긍정적 사고로 자신을 

동기화하는 능력, 타인을 감정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감정이

입을 통해 대인관계를 다루는 능력, 나아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능력 등으로 정의된다[3]. 

임상간호사에게 특히 감성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환자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료상식이 과거보다 

더 많고, 이런 까닭에 대상자들의 요구가 구체적이면서 다양

해지고 있으며 의료조직측면에서는 계속 새롭게 나타나는 기

술학의 향으로 주의깊게 파악하고 적용해야 되는 기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약물 등의 증가로 인하여 숙

지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 간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 관련 연구

들을 살펴보면 감성지능은 이들의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

치거나[4] 혹은 감성지능의 하위척도 중 일부가 향을 미치

고[5],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며[2,5,6], 조직성과에도 향

을 미치고 있다고 하 기 때문에[2,7] 임상간호사들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 변수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

이 있었다.

먼저, 조직시민행동을 살펴보면 조직 구성원이 주인의식

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조직발전을 위해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적절한 보상은 없지만 직무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이상의 것을 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

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8]. 이에 따르면 조직시

민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들은 조직의 장기적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진 역할의 요구수준을 

넘어선 역할 행위를 하며, 이런 자발적인 행위는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인데 이것이 조직성

과에 독립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8]. 이를 지지해 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성과는 직접 관계가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되고 근무환경

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발성의 가치를 성과요인으로 이끌어간다고 하

는데[9] 다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과 직무성과 사이에 조직

시민행동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부분매개 역할

을 한다는 보고도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됨을 암시하고 있었

다[10].

한편 조직몰입은 결근율, 유효성, 업무성과, 자발적인 조직

행위등과 관련 있고 또한 구성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강

력한 예측변수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직유효성 지표로 많

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조

직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조직에 미치는 향력 또한 커진다[11]. 조직몰입과 관련된 것

을 종합해 볼 때 조직몰입이 낮은 집단은 조직 전체의 성과에

도 부정적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12] 오늘날 조직몰입은 조

직성과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13].

지금까지 살펴본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및 조

직성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및 조

직몰입은 조직성과에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혹은 간접적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연구를 찾기는 어

려웠다. 따라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간호조직을 위하여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들 간

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력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들의 감성지능과 시민행동, 조직몰

입, 조직성과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 다.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조직

성과의 정도를 파악한다.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조직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의 500병상 이상 3개 대학병원과 C시

의 400병상 규모의 3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서 

총 453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3

년 2월 2일까지 다. 본 연구자들은 미국 생명과학 연구 윤리

과정인(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

gram) 시험에 합격하 으며 설문조사병원에서 요구하는 병

원 IRB (IRB NO; KUH 1280022) 및 연구자의 근무기관의 승

인(SYUIRB 2013-009)을 취득한 후, 대상 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비 보장, 연구 철회 등

과 같은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었다. 자료수집은 간호부의 교육담당 관

리자 1인이 자료수집 당시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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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부서와 임상경력, 직위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여 설문

지를 일괄 배부하 다. 

연구 설문지는 총 4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53부로 96.3 

%가 회수되었고, 이중 불충분하게 응답된 설문지 4부를 제외

한 총 449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대상자 수

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

요한 최소인원인 200명 보다 많아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우도법은 어떤 확률변수에서 표집한 값들을 토대로 그 확

률변수의 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어떤 모수가 주어졌을 때 

원하는 값들이 나올 확률, 즉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모수를 선

택하는 방법을 말한다[14].

2. 측정도구

1) 감성 지능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 

[3]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인 WLEIS (Wong and Law Emo-

tional Intelligence Scale)를 Kim과 Hwang이 사용한 도구

[15]를 사용하 다. 하위요인은 자기 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

성 이해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감성조절 4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6이었다.

2) 조직시민행동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조직 발전을 위해 보다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적절한 보상은 없지만 직무에 규정되

어 있는 의무 이상의 것을 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발

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8]. 본 연구에

서는 Podsakoff, Mackenzie, Moorman와 Fetter[16]가 개발

한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도구를 Park [17]

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이타주

의 행동 3문항, 성실한 행동 2문항, 인내하는 행동 2문항, 예의

바른 행동 4문항, 참여적 행동 3문항의 총 14개 문항, 5점 리커

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Park의 연구[17]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81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88이었다.

3) 조직 몰입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 자신이 속하고 조직에 대해 갖는 

호의적인 태도로,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여 조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며 나아가 조직 구성원들

이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심리

적 유대 등을 의미한다[11].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 대한 다면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Poter, Crampon, & Smith [18]가 개발한 15문항의 Organ-

ization Commitment Questionnaire 도구를 Kim[19]이 수정

한 총 18문항을 이용하 다. 본 도구는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8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4 다.

4) 조직성과

조직성과란 조직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위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

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능력, 인적 자원 개발과 구성원의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의 능력, 조직의 생산성 또는 수

익성 등으로[20] 본 연구에서는 Brewer와 Selden[20]이 개발

한 Organizational Performance 도구를 Lee, Choi, Moon, 

Jung, & Kim[21] 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조

직의 능률성, 효과성 측면을 평가하도록 각각 8문항의 7점 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Lee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1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PASW (SPSS 

ver. 20.0)과 AMOS ver.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구체

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Cronbach's ⍺값을 산출하 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평균을 파악하기 위

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

행하 다. 

연구 변수들 간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한 경로를 구축하고 경로모형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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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N=449)

Variable M±SD 1 2 3

1. Emotional intelligence
Understanding of self-emotion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Emotion control
Application of emotion

3.44±0.53
3.57±0.64
3.50±0.67
3.29±0.64
3.40±0.60

2.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3.37±0.49 .696 (＜.001)

3. Organizational commitment 4.22±0.96 .358 (＜.001) .522 (＜.001)

4. Organizational performance 4.57±0.91 .547 (＜.001) .601 (＜.001) .667 (＜.001)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

혼상태, 학력, 직위, 근무부서, 근무경력, 건강상태, 병상규모, 

교육 수준 등을 조사하 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2명

(4.9%), 여성이 427명(95.1%)이며 평균 연령은 30.80±7.08

세 다.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이 153명(34.1%), 미혼이 295

명(65.7%)이었고,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학사 졸업이 172명

(38.3%), 4년제 대학졸업이 219명(48.8%), 대학원 이상이 56

명(12.5%)이었다. 연구대상자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상자

의 직위를 편중됨이 없이 일반간호사가 354명(78.8%), 책임

간호사가 67명(14.9%), 수간호사가 27명(6.0%)이 되도록 안

배하 다. 또한 근무부서는 외과계가 165명(36.7%)으로 가

장 많이 배분되었고, 내과계가 113명(25.2%), 그 밖의 부서는 

168명(37.5%)이 선정되었다. 근무기간은 평균 7.93±6.73년, 

해당 부서에서의 경력 기간은 평균 3.92±3.62년이었다. 병상

규모는 300병상 이상 400병상 미만이 74명(16.5%), 400명상 

이상 500병상 미만이 165명(36.7%), 500병상 이상이 208명

(46.3%)이었다.

2.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조직성과 정도 및 상

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일반적 특성으로 꼽은 연구대상자의 감

성지능,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조직성과의 정도와 상관관

계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변수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평균 3.44±0.53점으로 하위 역별 결과로는 각각 자기감성

이해 3.57±0.64점, 타인감성이해 3.50±0.67점, 감성의 조

절 3.29±0.64점, 감성의 활용 3.40±0.60이었다. 조직시민

행동은 평균 3.37±0.49점이었으며 조직몰입은 평균 4.22± 

0.96점이었다. 대상자의 조직성과는 4.57±0.91점으로 조사

되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동

(r=.696, p<.001), 감성지능과 조직몰입(r=.358, p<.001), 

감성지능과 조직성과(r=.547, p<.001), 조직시민행동과 조

직몰입(r=.522, p<.001),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성과(r=.601, 

p<.001), 조직몰입과 조직성과(r=.667, p<.001) 로 나타났

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다. 

3. 연구모형 검정

본 연구에서 먼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변인 간의 관계를 설

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관계구조의 적합도를 검

정하 는데 이때 구조방정식 모형은 간명지수와 TLI, CFI, 

RMSEA 등의 절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을 평가하 다.

이론적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근거한 TLI와 CFI는 연구

모형이 가설모형보다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복잡한 모형에 덜 민감한 장점이 있으며 각각 .9 이상

인 경우 좋은 적합도라 평가할 수 있다[20]. 또한 RMSEA는 대

표본이나 다수의 관측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x2_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 표본의 크기에 

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는데, 판단근거는 .05 이하면 좋은 적

합도로 .08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로 간주한다. 한편 간명적합

지수를 파악하기위한 AIC는 구성개념의 수나 관측변수의 수

가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좋

은 적합도를 의미한다[20].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

펴보면 RMSEA는 .088 (.077, .099)를 보이고 있으며, TLI지

수는 .918, CFI는 .947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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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oodness-of-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Model x2 df p TLI CFI RMSEA
90% CI

AIC
Low High

Study model 262.140 59 ＜.001 .918 .947 .088 .077 .099 352.140

Modified model 268.961 61 ＜.001 .930 .946 .087 .077 .098 328.961

Table 3. Estimates of Modified Model’s Parameters

Parameter
Estimate

CR
RW (p) Standardized RW S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Emotional intelligence

0.608 (＜.001) .773 .042 14.564

Organizational performance
← Emotional intelligence

0.480 (＜.001) .341 .061  7.919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243 (＜.001) .568 .116 10.725

Organizational performan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0.508 (＜.001) .622 .041 12.518

RW=Regression weight

Table 4.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of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Emo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773 (.016)
＜.001

.341 (.004)

＜.001
.438 (.009)
.273 (.010)

.773

.438

.61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568 (.012)
＜.001

＜.001
.353 (.019)

.568

.353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622 (.012) ＜.001 .622

유의하지 않은 경로 중 감성지능→ 조직몰입의 경로, 조직시

민행동 → 조직성과의 경로를 제거한 후 다시 분석하 을 때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자유도가 연구모형보다 더 컸으며

(df=61, p<.001), RMSEA .087 (.077, .098)로 연구모형에 

비하여 그 범위가 더 적었고, TLI 지수는 .930, CFI는 .946으

로 연구모형보다 커 수정모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AIC지수를 통해 두 모형을 비교했을 때 연구모형의 

경우 AIC가 352.140인 반면 수정모형의 경우 AIC가 328.961

로 더 낮아 수정모형을 채택하 다(Table 2).

4.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 및 추정계수 검정

연구모형의 결과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감성지능 → 조직

몰입의 경로와 조직시민행동 → 조직성과의 경로를 제외한 결

과는 Table 3에서와 같고, 이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로계수

를 통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조직에서의 조직시민행동 수준이 증가하며, 조직의 성과도 높

아짐을 알 수 있고,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향을 주며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정적으로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성지능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향이 

없었고, 또한 조직시민행동도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향이 없

었다.

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에 제시된 변인들의 직 ‧ 간접 및 총 효과를 살펴보

면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 감성지능에 대한 조직시민행동

의 직접효과는 .773 (p=.016)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없어 총 효과는 .773로 나타났고, 감성지능이 조직성과에 나

타난 직접효과는 .341 (p=.004)이었다. 조직시민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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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h coefficients of modified model.

한 조직몰입의 직접효과는 .568 (p=.012)로 간접효과는 없으

므로 이때의 총 효과는 .568 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과 조

직성과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622 (p=.012), 이때 간접효

과는 없으므로 조직몰입의 직접효과와 마찬가지로 총 효과 

.622 로 나타나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붓스트랩핑(bootstrap-

ping)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이 조직시민행동을 매

개로하여 조직몰입에 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438 (p= 

.009)로 나타났고, 감성지능이 조직몰입의 직접적인 설명력

은 보이지 않아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조직성

과에 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353 (p=.019)으로 나타

났으나,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성과 간에는 직접적인 향력이 

없어 이들 두 변수는 설명하는 변인이라기보다 조직몰입을 매

개로 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감성지능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며, 

이때 경로계수는 .341 (p=.004)로 유의하 는데, 조직시민

행동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 을 때도 경로계수는 .273 (p= 

.010)로 유의하게 나타나 감성지능은 조직성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며 동시에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을 매개에 의해서

도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조직

성과에는 감성지능이 유의한 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조직

시민행동과 조직 몰입이 매개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 다. 최

종 수정모형의 경로는 Figure 1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들의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조직

몰입, 조직성과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

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간호조직의 효율적인 인적자

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감성지능은 평균 5점 만점에 3.44점으로 중간정도

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17] 의 연구에서 3.42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 고, 7점 척도로 조사한 Han의 연구

[22]도 4.43점으로 나타나 임상간호사들의 감성지능 정도는 

평균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상담사를 대상으로 Cheong 

등[23]은 5점 만점에 평균은 4.77점으로 간호사들보다 좀 높

게 나타나 임상간호사와 상담사들 간에 감성지능 정도가 차이

를 보 는데 타 직종과의 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직무의 성격

이나 업무환경에 의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여 임상간호사의 감

성지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조

직시민행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 평균 5점 만점에 3.37점으

로, 간호사대상의 연구 즉 3.59점[5] 보다 낮은 경향을 보 고 

공무원과 일반기업체의 구성원들의 3.57점[24]보다 조금 더 

낮은 경향을 보 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공무원조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적자원관리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직

유효성의 지표가 되는 조직시민행동의 가치에 대한 이해나 적

용정도가 높았던 반면에 간호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나 적용이 미흡했던 환경적 요인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조직몰입정도는 7

점 만점에 평균 4.22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Lee 등[25] 의 

3.26점 보다는 높은 것이었다. Mowday 등[26]이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 구성원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와 가치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노력으

로 설명한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간호사의 조직몰입 정도

가 서로 상이한 연구들을 보면 간호조직 및 의료조직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보이며 임상간호사들의 조직몰입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조직

성과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57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5

점 척도의 동일도구를 사용한 Kim 등[2]의 평균 3.31점과 비

교했을 때 중간정도로 유사하여 간호사들의 조직성과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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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도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호사대상의 

연구가 많지 않아 이 변수 또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변수로 생

각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감성지

능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는 감성지능이 조직시민행

동에 직접적인 정적 향관계가 있었다. 이는 울산시에 근무

하는 대학병원간호사들의 경우[4],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준종

합병원의 임상간호사의 결과[5]와 대기업의 종업원들의 경우

[27] 등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의 하위척도 모두 조직시민행동

에 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 다. 조직시민

행동에 대하여 Organ[8]은 공식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공식

적인 보상도 없지만, 이것이 누적되어 조직의 기능적 효율성

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구성원들의 자유재량적 행동이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변

수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력개발의 방향이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감성지능이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향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는 감

성지능이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향이 있었다. 이는 임

상간호사들의 조직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 조사연구에서 감성지능이 조직성과에 정의 향

이 있었던 연구[2]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 감성지능은 조직성과

에 정의 향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감성

지능이 높은 구성원들은 어려운 상황에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 

필요시 고객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감정적 손해 없이 잘 이끌

어 궁극적 목표인 조직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으로[1] 본 

연구결과로 의료서비스 접점에 있는 임상간호사들은 의료기

관에서 원하는 조직성과를 감성지능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셋째,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

동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

은 Park[17]의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일부 향한다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임상간호사들의 경우 두 변수의 관계

를 다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다. 또한 두 변수가 상

호 향을 미치는 관계라면 조직관리에서 이 두 변수를 고려하

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는 조직의 인력관

리 및 인력개발의 관점에서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은 목적

달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성

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간호사의 경우

[10]와 수술실간호사에서도[13] 동일하 다. 따라서 조직과 구

성원 사이의 심리적 유대를 의미하는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조

직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며, 나아가 조직에도 충성하

게 된다는[28] 것을 고려할 때 간호조직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조직몰입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조직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Joo와 Han의 결과[5]와 Yang의 

결과[29]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 연구들은 감성지능과 조

직몰입의 두 변수 간의 향관계에만 파악한 것으로서 본 연

구에서 다른 관련변수와 함께 구조방정식 내에서 변수들의 

향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 을 때 그 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주목한다면 향후 연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좀 

더 넓은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

관계에서도 두 변수 간에 직접 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도 Jung 등의 연구[30]와는 반대 다. 따라서 조직구

성원의 인력개발과 조직관리의 효과성을 위하여 이 변수들 간

의 관계를 반복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 다.

끝으로, 감성지능과 조직몰입 간에 조직시민행동이 매개할 

때 더 큰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Jung 등

의 연구[30]와 동일하여 지지되었으며 이 또한 상황이나 대상

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지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병원의 임상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므로 본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향요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중소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조직성과와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감성지능과 조직시민

행동,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서 조직성과 

증진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관리의 실무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었다. 

연구결과, 감성지능이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성과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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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치고 있고,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몰입에 향이 

있으며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규명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향후 간호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간호사들에게 감성지능과 같은 감

성적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감성지능, 조

직시민행동,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 변수들을 구조방정식을 적용

한 매개효과 검정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향 과정을 살펴보

았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향후 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한 반복연구는 학문적 확장과 더불어 병원행정 실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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